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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포스텍, #포보스 선정, #아시아의영향력있는리더, #포항시 

포보스 헬스케어·과학 분야에 금도희 박사 등 3인 선정

(경북=NSP통신) 최병수 기자 = 미국 경제 전문지 포브

스(Forbes)가 지난 2일(한국시간) 선정한 ‘2019 아시아

의 영향력 있는 30세 이하 리더 30인’에 지난해에 이어 

포스텍(포항공대, 총장 김도연) 학생과 동문이 또다시 다

수 선정돼 주목을 모았다.

포브스는 매년 아시아·태평양 지역 23개국에서 10개 분

야에서 30세 이하 청년을 대상으로 영향력 있는 인물을 

30인씩 선정하고 있다. 

해당 분야로는 예술, 헬스케어·과학, 재정 및 벤처 투자, 미디어·마케팅·광고, 기술사업, 소

비자 기술 등이다. 

포스텍은 신소재공학과 동문 금도희 박사(지도교수 한세광)와 기계공학과 통합과정 윤관호, 

박사과정 이다솔씨(지도교수 노준석)가 ‘헬스케어·과학’분야의 영향력 있는 젊은 리더에 선

정됐다고 밝혔다. 

금도희씨는 한세광 교수와 함께 렌즈로 당뇨를 진단할 수 있는 스마트렌즈 기술을 개발해 

주목을 모은 바 있다.

혈당을 연속적으로 분석할 수 있는 스마트렌즈는 신개념의 당뇨 광 진단기술을 기반으로 한 

것으로 금 박사가 개발한 스마트 렌즈는 치료약물이 눈을 통해 바로 전달돼 진단과 치료가 

동시에 가능하다. 금 박사는 현재 의료 기기를 만드는 회사 버블러(BUBBLER)를 창업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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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관호, 이다솔씨는 노준석 교수와 함께 높은 회절 효율을 갖는 메타표면을 성공적으로 개

발했다. 

이 메타표면은 투명망토 기술을 비롯해 3D 홀로그램 디스플레이, 가상현실(VR), 증강현실

(AR) 등에 적용이 가능하며 영화 속에서나 보던 미래 기술을 실제로 구현해 내고 있다는 평

가를 받았다. 

한편 포스텍은 지난해에도 미디어·마케팅·광고 분야에 과학·공학 콘텐츠 제작 미디어 스타

트업 ’긱블‘의 박찬후(컴공), 김현성(전자전기공학과) 공동 창립자, 재정·벤처 분야에서는 암

호 화폐 거래소 ’코인원‘의 차명훈(컴공) 대표, 헬스케어·과학 분야에선 기계공학과 전형국 

연구교수와 KIST 스핀융합연구단 우성훈(신소재공학과) 연구원 등 5명이 이름을 올려 주목

을 모은 바 있다.

NSP통신/NSP TV 최병수 기자, fundcbs@nspn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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